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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보고서

Ⅰ.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해외출장 (고추가공제품의 해외소비동향)

2. 출장목적: 한국 고춧가루의 일본 시장 및 소비자 성향 분석 및 수직농장

            (Vertical farm)의 현황을 조사

3. 출장지역: 일본 동경 일대

4. 출장기간: 2010년 1월 11일～16일(5박 6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농식품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김성훈

6.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비고

1월 11일

- 동경 도착

- 동경 백화점 고춧가루 판매 현장 

  견학

출국

1월 12일
- 농수산물 유통공사 동경 지부

- 재일 한인상인회

1월 13일

- 소비자 설문 조사 업체 

  (조사표 전달)

- S&B

1월 14일
-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성

1월 15일

- 식물공장 사례지

- 소비자 설문 조사 업체

  (조사 결과 점검)

1월 16일 - 서울 도착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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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농수산물유통공사 동경지부 차장 권현주 03-5367-6656

재일한인상인회 부회장 김규환 03-5831-0065

크로스 마케팅
담당자 호리 매리 03-3549-0229

담당자 타다 요코 03-3549-0229

S&B

책임 이누에 마사히로 03-3558-9028

책임 나가시마 준 03-3558-9028

담당자 나가이 준이치로 03-3558-9028

농림수산성

과장보 우이 신이치 03-6744-2113

과장보 시미즈 하루야 03-6744-2113

계장 사가와 카라코 03-3502-8111

OZU Co.
실장 카네코 유이치 03-3661-9403

담당자 푸카와 아키코 03-3661-9403

Ⅱ. 주요 출장 결과

1 . 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  동 경  지 부

○ 한국산 고추나 고춧가루의 일본 수출이 진행 중인데, 이는 한류 열풍과 중

국산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등의 여건에 따른 것임.  이러한 추세는 한

동안 유지될 것으로 추정됨.

○ 다만, 한국산 고추나 고춧가루 수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일본 

정부의 농약에 대한  Positive list 운용임.  즉 일본 정부가 list로 제시한 농

약 외에는 최소허용기준만 인정하기에 실질적으로는 농약 사용이 금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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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한국의 경우, 일본의 Positive list와 상관없이 농약을 사용하고 있

어 일본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현재 일본은 수입 농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를 샘플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기준치 초과 샘플 발견 시 해당 

물량 전부를 수입 금지처리함.

○ 그 다음은 가격 문제임.  한국산 고춧가루가 kg 당 3,500엔 정도인데, 중국

산은 kg당 1,150엔 수준으로 1/3 정도 저렴함.  다만 고춧가루를 조미료 등

으로 소량 사용하기에 가격 격차로 인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음.

○ 한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맵고 땀이 나는 것으로 암.  

특히 땀이 나게하는 발한 작용은 미용이나 건강에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

어 한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있는 편임.

○ 한류 열풍은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와 배용준의 드라마 등으로 활성화되

었는데, 현재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 일본 내에 있는 김치공장이 일본 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여

기에 한국산 고춧가루의 공급이 가능한데, 현재는 대부분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음.  일본 김치 시장의 규모는 년간 28만톤으로 추산됨.  일본내 

김치공장 업계 1위는 토카이 쯔케모노로 일본인이 경영하고 있으며, 고쿠우

마 김치를 판매하고 있음.

○ 또한 시치미 등의 조미료 공장이나 가공식품 공장에도 고춧가루 공급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됨.  

2 . 재 일 한 인 상 인 회

○ 일본의 고추 소비량은 연간 1만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는 냉동 통

고추이고, 나머지 70%가 고춧가루임.  여기서 한국산은 점유율이 1 ∼ 2%

로 매우 낮은 상황임.  최근 수출을 많이 하는 영양고추유통공사의 일본 수

출량이 연 5천톤 이하임.

 ○ 한국 고춧가루의 주 소비층은 주로 한인들로 전체 소비자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김치 원료로 구매함.  나머지 일본 소비자들도 재미로 



- 4 -

한식 조리용도로 구매하고 있음.  판매 경로는 홈쇼핑과 한인마트를 통한 판

매가 각각 절반씩 차지함.  다만 최근 센베이나 아이스크림, 컵라면 등의 가

공식품 원료로 고춧가루 소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한국풍(韓國風)”으로 표기하고 있음.

 ○ 2008년에 일본 닛신(日淸) 식품의 컵라면에 한국 고춧가루를 원료로 수입

하는 기업 간 거래(B2B)가 성사됨.  2008년 2월에 원료용 한국 고춧가루 2

톤을 수입하여 닛신 돈가라시면, 한국풍 해물 김치찌개 2개 제품을 출시하였

음.  특히, 중국산을 사용하는 타제품과 달리 닛신 제품에는 한국산 고춧가

루를 직접 사용했다는 문구를 제품 포장 여러곳에 넣어 소비자의 주의를 끄

는 등의 노력을 함.

○ 이상의 내용를 통해 우리나라 고춧가루의 일본 소비 증진을 위해 한국업체

와 소비자간의 거래(B2C)외에 기업간 거래(B2B)에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고춧가루 속성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선호를 보면, 색상은 보다 밝은 붉

은색을 선호하고, 매운 정도는 대표적인 조미료인 시치미보다 맵게 가야하

고, 소포장 위주로 가야한다고 주장함.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예정임.

○ 무엇보다도 농약 잔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제품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일본 내 전문가를 초정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특

히 일본의 경우 현업에서 은퇴한 식품업체나 연구소 관계자들이 많은 데, 이

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함.

3 . 크 로 스  마 케 팅

○ 설문조사 전문 업체인 크로스 마케팅은 전국적으로 130만명(남성 67만명, 

여성 63만명)의 설문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령대 및 직업 등으로 세분

화된 조사 대상을 활용할 수 있음.

○ 한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선호 속성 조사를 위한 예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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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1천명) 중 한국산 고춧가루를 알고 있는 응답

자는 25%였고, 실제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로 나타남.

<그림 4> 한국 고춧가루에 대한 일본 소비자 인지도

○ 인터넷 조사로 설문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순수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 정도로 예상됨.

4 . S & B

○ 일본의 대형 식품조미업체인 S&B는 다양한 조미료와 소스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고춧가루(이치미)와 시치미 등도 생산하고 있음.  일본의 가정소비용 

고춧가루 시장 규모는 연간 44억엔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S&B의 점유율이 

60%정도 임.

○ 고춧가루 중 한국산 고춧가루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 규모가 2천

만엔으로 매우 미미함.  대부분의 매출은 일본 고추 품종을 중국에서 재배하

여 다시 가져오는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이치미가 차지하고 있고, 국산으

로 표기된 일본산 고춧가루는 극히 소량이 생산됨.

○ 한국산 고춧가루는 맵기 만한 중국산 고춧가루에 비해 매운맛, 단 맛 등이 

같이 아울려져 있음.  그러나 이는 현재 중국산(일본 품종)에 익숙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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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면적 생산량

홋카이도 7 80

아오모리 0 2

미야기 0 7

야마가타 1 1

도치기 4 18

군마 1 4

사이타마 1 1

치바 4 21

도쿄 1 1

가나가와 1 4

이시카와 0 1

기후 4 6

교토 0 1

효고 2 16

나라 1 3

시마네 5 5

일본 소비자들에게 어색하게 다가갈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다만 

한류 열풍과 고급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어 장점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음.  

○ 향후 시장 전망으로는 중국산 식품안전성 문제로 한동안 한국산에 유리한 

환경이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임.

5 . 농 림 수 산 성

○ 일본에서 재배되는 고추는 타카노쯔메, 하치보, 산타카, 낫코 등이 있는데, 

이 중 타카노쯔메가 많이 생산됨.  재배지역으로는 홋카이도가 2006년 기준 

80톤으로 가장 많고, 후쿠오카, 치바, 토치기 등에서 20 ∼30톤이 생산됨.

<표 1> 일본의 고추 생산지역 분포 (2006년)

단위: ha, 백만톤



- 7 -

오카야마 0 2

야마구치 0 1

후쿠오카 4 31

나가사키 1 4

구마모토 2 2

오이타 3 17

오키나와 1 3

계 45 233

생산량
(전년대비)

판매금액
(전년대비)

용도별 판매비중(중량기준)

가정용 음식점등 식품
가공용

동업자
판매 기타

2003 3,335
(-)

5,701
(-) 26.5 23.5 41.2 8.1 0.7

2004 3,246
(97.3)

5,620
(98.6) 29.5 27.1 41.4 1.1 0.9

2005 3,911
(120.5)

6,082
(108.2) 27.0 25.3 35.8 0.8 11.1

2006 2,902
(74.2)

6,982
(114.8) 34.3 24.1 40.0 0.7 1.0

2007 2,900
(99.9)

6,053
(86.7) 33.0 34.5 30.8 0.7 1.1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 고춧가루가 포함된 일본 내 고추제품 생산 동향을 보면, 2007년기준 3천톤 

정도이고, 판매금액은 60억엔임.  이중 가정 소비용은 33%이고 음식점용이 

35%로 나타났고, 식품가공용은 31% 수준임.

<표 2> 일본의 고추제품 생산 동향

단위: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 고추 수입은 용기에 든 것, 용기에 들어 있지 않은 벌크(Bulk)로 들어오되 

가루로 분쇄한 것, 건고추로 들어오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벌크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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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수입이 가장 많음.  수입국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고추제품을 수

출하고 있으며, 한국도 일정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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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중량

소매용, 용기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

(HS code: 0904.20-100)

한국 50

중국 379

베트남 0

태국 6

인도 27

스리랑카 1

방글라데시 2

프랑스 0

스페인 1

이탈리아 1

페루 4

말라위 0

소계 472

용기 안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수입

건고추, 분쇄전
(HS code:

0904.20-210)

한국 5

중국 4,074

베트남 1

태국 1

인도네시아 0

인도 5

덴마크 0

미국 2

멕시코 83

자메이카 57

소계 4,228

분쇄한 가루
(HS code: 

0904.20-220)

한국 559

중국 5,704

대만 2

태국 10

인도 4

독일 29

스페인 712

미국 43

멕시코 9

자메이카 5

콜롬비아 1

에콰도르 2

칠레 245

브라질 7

호주 4

소계 7,333

<표 3> 일본의 고추 및 고추제품 수입 현황 (2006)

단위: 백만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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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중국산 고추제품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나, 2008년 초 중

국산 독만두 사건 이후 중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매우 높아서 한국

산의 수입 비중이 높아질 여건을 갖추고 있음.  다만 농약 잔류 문제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6 . O Z U  C o .

○ 일본의 식물공장은 약 50개가 운영 중인데, 주로 대도시 주변에 포진하여 

있음.  대부분 한 개 층에 다단식으로 인공조명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형광등을 사용함.  식물공장 건설을 위한 설비를 개별 업체들이 공급

하고 있고, 전체 패키지로 공급하는 업체는 아직 없음.

○ 일본 전통 종이 등을 주로 생산해왔던 OZU는 최근 식물공장 사업에 진출

하여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  주 생산 품목은 상추, 허브, 엽채류 등으

로 생육기간이 짧고 재배한 것을 통째로 소비가 가능한 품목 중심임.

○ OZU의 경우, 150평 규모의 식물공장은 운영 중인데, 동경의 백화점(이세

탄, 미츠코시, 타카시야마 등)에 매일 납품하고 70 여개의 외식업체에도 공

급하고 있음.  가격은 봉지 당 250 ~ 300 엔으로 노지 재배품 가격의 1.5 ~ 

2배를 받고 있음.  채산성은 있는 편이나 전기료 등의 비용이 상당한 부담

으로 작용함.

○ 식물공장 재배 채소의 장점은 흙이 전혀 묻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

아 안전성이 높고, 버리는 부분이 없으며 영양가가 노지 재배품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음.  또한 맛과 크기 등이 균일화되어 상품성이 좋고, 생육 기

간도 단축되기에 경제성 향상에 도움이 됨.

Ⅲ. 시사점

○ 일본에 수출되는 고춧가루는 대부분 중국산이고, 한국산 고춧가루의 비중

은 매우 작은 편임.  다만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불안과 한류 

열풍 등으로 향후 한국산 고춧가루 수출 확대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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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가공식품 원료로 한국 고춧가루의 수출 가능성을 좀 더 고려해볼 필

요가 있음.  현지 조사 결과 스낵류나 면류 등에서 “한국풍” 매운 맛을 아이

템으로 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음.  이는 한국의 매운 맛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함.  현재 닛신 컵라면 외에

는 대부분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국산 고춧가루

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현재 한국산 고춧가루가 중국산에 비해 배우 비싸

다는 단점이 있는데, 실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양이 매우 작음

을 감안하면 가격 격차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가지 개선해야할 점으로 고추에 대한 농약 관리 문제임.  현재 일본은 

농약에 대해 Positive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극히 소수의 재배지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한국 고춧가루 수출품이 농약 문제에 자유롭지 못함.  이는 

고추 농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Positive list에 한국 농가가 사용하는 농약 

등록을 늘리는 등의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함.

○ 식물공장의 경우, 일본은 단위 면적 당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음.  이는 대규모 수직농장을 건설하는 미국식과는 다른 방향임.  향후 우

리나라 수직농장을 도입할 경우, 미국식과 일본식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

음.  예를 들어 미국식 수직농장을 건설하되, 일부 공간은 일본식으로 밀집 

생산을 실시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